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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東亞 - 1932. 03. 01/ 

思想家烈傳 (5)

 X. Y. Z

 ◊하린

(N.Bucharin,1888―)

  世界的맑스學者요 現在 소베트露西亞의 中堅. 모스코―大學서 法律을 修業

하고 一九○六年十九歲에 발서 社會民主黨에 加入하야 革命運動에 活躍. 

一九○八年에는 모스코―委員會의 一員이되엇다가 一九一○年에 遠捕되야 一

年間 監獄에 갓치어잇슨 西伯利亞로 放遂. 그 뒤 國外로 脫走하야 一九七年

지 放浪 그동안에 레―닌과 알게 되야 서로 볼쉐비슴의 宣傳과 인터내슈날

運動에 從事하고 特히 獨逸 米國 墺智利에서 勞動者에게 革命의 宣戰에 勞

力하렷다. 그리하는 一方文學에 硏究를 싸어 가지고 一九一七年에 비로소本

國에 도라와 푸로레타리아文學을 提唱하면서 모스코―에서 革命의 實際運動

을 繼續하엿다. 當年에 中央執行委員으로 選舉되야 지금 지 政治部委員으

로 일상 重要한 事件에 參與하며  新聞 操縱係로써 소비트露西亞四百餘個

의 全新聞은 호올로 左之右之하는 地位에 잇스며 特히 共産機關紙「푸라우

다」의 編輯長으로 健筆을 縱橫으로 휘두루고 잇다.

  부하린은 맑스主義와 밋 레―닌主義에 對한 深奧 且 正統的 展開者로 임이 

世上에 일홈이 치엇고 著書는「轉換期의 經濟學」「共産主義ABC」「史的 

唯物論」「共産黨繼領」「農民問題」「社會主義메늬길」「利子衣食者의 經

濟學」「帝國主義와 資本의 蓄積」等 多數.

◊스튜아―트․ 밀

(Jonh Stuart Mill, 1806―1873)

  英國의 經濟學者兼哲學者. 로돈에서 제―ㅁ스, 스튜아―트의 아들로 태어나 

일즉이  벤삼의 思想에 接하야 깁히 그 영향을 바덧다. 이것은 오로지 그父

親의 도타운 敎育의 힘에 힘입은 것이다. 一八二二年以來 二十三年間 론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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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印度會社에 勒務하야 놉흔 地位에지 올나갓고 一八五六年以來는 主로 

아비뇬에 定佳하야 硏究와 著力에 專心하엿다. 一八六六年으로부터 二年間 

國會議員에 轉任

  그의 性格은 諽嚴正正하고 道德에 억으려짐이 업서 當時의 大政治家 클랫

드스톤을 驚歎케하엿다

  그의中心思想은 벤삼과 콘트의 영향을 바든 公利說일아니라 그의 全生

涯의 道念이엇섯다. 社會哲學者로써는 그러하고 經濟學上으로는 스미스 말서

스 리카―드를 著述 修正 綜合하야 資本主義 經濟 學全般에 亘한 體系를 보

여 正統現代社會制度를 攻擊하야 私有財産에 制限을 加할것을 主張하엿고 

晚年에는 社會主義的色彩를 웟섯다.

  著書는「論理學體系」「經濟學原理」「自由論」「功利主義」「自叙傳」等.

◇글렛드스톤

(illiam Edward Gladstone, 1809―1898)

  十九世紀中 英國屈指의 大政治家. 리버―풀市의 富家에 태어나 옥스포―드

大學을 맛치고 二十三歲에 對議士가 되야 爾來 政界에 드러가 殖民次官 商

務次官을 지나 商務大臣이 되엇다.

  처음 保守黨에 屬하엿스나 思想上의 衡突로 自由黨에 轉屬. 自由黨內閣
에 藏相이되야 稅制改革 內政充實 等에 盡力하엿고 五十九歲에는 衆望에

하야 自由黨의 首領이 되엿다. 그 뒤 內閣을 組織하기 四次. 콘스피―ㄹ드

卿 好敵手엇섯다. 晩年에 아일랜드自治問題을 解決하려 努力하다가 一八九四

年에 病을어더 政界에서 물너나와 休養하다가 一八九八年 亭年 九十으로 長

逝. 人格이 高潔한一代의 英傑이라고 後世에 일홈이 치고 政務에 밧분 몸

으로도 만흔 讀書를 하야 그리샤古典을 愛讀하엿고 著書로는 「國家와 敎會

의 關係」「演說集」「호―머―硏究」

◇밀톤

(John milton, 1608―1674)

  英國의 盲詩人. 켐리지大學을 맛치고 小壯時代에 발서「基怪降誕의노

래」「코―마스」「시리다스」等 有名한 作品을 發表하엿다. 그러나 本是 文

學的 天才外에 政治上에도 頭腦가 밝어 一六○年頃부터 촬스一世의 惡政에 

反抗하야 크롬웰과 한가지로 共和政治擁護의 論陣에 나서「王國執政者의保

有物」「偶像破壞」等의 著書로써 新政體를 한 急先鋒이되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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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王黨 軍國主義 旣成敎會 等 모든 形式에反抗하고 共和制 或은 無政

府的 思想을 表示한 「自由共和政體를 樹立할 準備와 捷徑」이라는 著書를 

發行하엿다. 그 가 맛침 챨스二世가 王政을 復舊한 이엇슴으로 밀톤은 

直時로 逮捕되엇스나 未久에 釋放이되엇다 그러나 그 는 이미 政治的으로 

失脚한임으로 을 곳치어 맛침 腹案이 겨우 서게 된 大作 「失樂園」의 

製作에 着手하엿다.

  그는 政治的 失脚에 失明과 家庭的 不幸 等 二重三重의 不幸에도 屈치아

니하고 心血을 다하야 一六六七에 이 大作을 完城하엿다. 이「失樂園」은 
테의 「神曲」과 한가지로 基督敎文學의 精華라고 일카르며 英國文學史上 

첫손을 곱는 大叙事詩다. 다만 밀톤의 宗敎觀은 칼빈派에도 淸敎徒에도 서로 

容納이 아니 되는 極히 偏屈한 點이 이섯다고 한다.

  著書은 前記의것 外에 「놀맨征服지의 英國史」「樂園回復」「삼손, 아

고니스테」「참된 宗敎에 對하야」等

◇고리키―

(Maxim Goriky, 1868―)

  現 露西亞의 小說家 막심, 고리키―라는 것은 東洋사람으로치면 雅號요 本

名은 알렉세이, 막시모뷧치라고 한다.

  니지니, 노부고로드의 가난한집에 태어나 더욱히 어러서 孤兒가 되어가지

고 이리저리 굴너 다니며 남의 집 심부름  볼가江의 船夫 스켓트工場의

職工 埠頭人夫 樵夫 等의 가진 各色生活을 體驗하엿다. 그것이 勿論 좁은 地

域에서가 아니라 넓운 露西亞을 定處업시 流浪하여 다니며 한 것이다.

  一八九三年에 「첼캇슈」를 발표하야 文名을 어덧고 爾來 그의 作品에는 

그의 쓰라린 體驗에서 어든 大露西亞의 괴로움이 如實하게 나타 낫다. 一九

○○年에 「막달은 바닥」을 發表하면서 革命文學으로 기울어 階級鬪爭의 

鬪士로 活躍하엿고 그리하는 동안에 여러면 投獄을 當하다가 필경 放逐을 

만나 米麴 伊太利 等으로 放浪.

  一九一五年에 歸國하야 볼쉐비키―革命을 도앗고 現在는 소벳트政府 文敎

方面의 最高幹部로잇다. 스타―린과 갓금 맛나 무엇인지 이약이 한다는 寫眞

도 종종 그 方面의 雜誌에 보이며 最近에는 모스코어느 劇場의 請을 바더 

大作戱曲을  하나 썼다고 한다. 

  著作은 前記外에 「어머니」「太陽의 아들」「懺悔」「惡魔」「同光」等

과 短篇多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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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믓솔리―니

(Benito mussolini, 1883―)

  現在 伊太利의 首相 內 外 陸海 航空 等 六長官을 兼任한 政治家요 모던, 

팟쇼의 總都家. 폴크縣에서 ―크닌思想에 心醉한 대장 쟁이를 父親으로 女

敎員을 母親으로 出生. 일즉히 師範學校를맛치고 小學校敎員으로 잇다가 瑞

西로가서 가진 苦學을하며 勞動으로 社會學를 배웟다. 그리하는 동안 各國에

서 亡命온 革命家와 사귀여 勞働運動에 몸을 던지고 스사로 組合의 組織이

며 罷業의 指導에 熱中한 結果 同國官憲에게 放逐을 當하야 佛蘭西로 移去. 

그러나 이곳에서도 亦是 가튼 일로 기어나 그 뒤부터 各國을 放浪하면서 

雜誌의 編輯 其他社會運動에 活躍. 本國에 도라 가서는 社會黨幹部로 推載되

고 一九一二年 미라노에서 發行하는 同黨의 中央機關紙「前術」의 主筆이 

되엇다. 歐洲大戰이 일어 남애 그는 同紙上에 伊太利의 中立을 主張하다가 

數週日이 못되어서 對墺宣戰을 力說하기 문에 社會黨本部로부터 除名을 

당하엿다. 

  社會黨과 絶緣한 그는 直視 미라노에서 日刊新聞「伊太利國民」을 發刊하

야 國家主義를 古調하엿고 伊太利가 參戰함애 그는 一兵率로써 義勇出戰하

야 카르소―戰에 負傷歸還하기지 勇敢하게 싸웟스며 더욱히 兵士들에게 愛

國心을 鼓吹하기에 寢食지 어젓다고 한다.

  戰後에는 「伊太利國民」紙上에 論陳을 치고 政府의 無能과 共産主義에 

對하야 痛烈한 政駁을 시작 하엿고 一方 불쉐비키革命運動에 對抗함에도 亦

是暴力의 必要함을 늣기고 熱心으로 팟쇼의 充實을 圖謀하다가 一九一九年

三月二十三日에 미라노에서 첫소리를 울니엇다.

  一九二○年十一月에는 赤色運動과 正面으로 對抗하야 팟쇼로 하여금 前者

가 占領하고 잇는 各工場을 奪還케하고 다시 一九二一年一月부터 約三個月 

全 伊太利에 白色테로를 姿行하엿다. 一九二二年에는 팟쇼軍을 잇고 필경 

로―마에 進軍하야 팟쇼內閣을 組織하고 議會에서 獨裁權을어더 在來의 各省

의 改廢 中央集權制의 確立 國費의 輕減 等을 斷行하는데 同時에 팟쇼 憲法

을 改定하고 或은 選擧法을 改正하야 팟쇼派의 勢力을 擴大식히고 잇다. 勿

論 治安維持法으로써 赤色運動을壓迫. 著書는 殆無.

◇康有爲(字는廣憂 號는長素 1885―1927)

  中國淸末의 思想家요. 春秋公羊學派의 巨擘. 廣東 南海縣에서 出生. 처음 

宋九江의 門下에서 배우다가 外人宣敎師의 飜譯한 政治法律의 書籍을 보면

서부터 西歐思想의 洗禮를 밧게 되엇다. 그러나 노상 憂國의 至情을 붓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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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어 時幣를 批判하고 三十一歲에는 國政改革의 經綸을 上奏하여 天下의

耳目을 놀내게 하엿다.

  그러나 그의 이 쓰이지 못함을 보고 悄然히 故由에 도라가「萬木草堂」

이라는 私塾을 열엇다. 그리하고 잇스면서도 자조 上奏한 그의 所謂「變法自

彊策」이 드듸어 나어린 德宗의 共鳴을 어더 一八九八年에 起用이되고 여긔

서그는 改革黨의 中心人物로써 保守黨을 一掃할 大計劃을 세웟다. 그러나 袁

世凱가 그 密謀를 西太后 等 保守派에게 알닌結果 所謂 戊戌政變이 이러나 

康은 日本으로 亡命하엿다.

  一九一九年 張動의 復辟十二日에 失敗하고 마럿다.

  康은 春秋三世設을 唯一의 信條로하고 「大同」의 時代를 窮極의 理想으

로 하엿스나 當場 그것을 實現함에는 혓되히 社會를 어자랍게 할  이라고  

생각 하엿다. 卽何休의 註내인「春秋公羊傳」을 基礎로 하고 孔子를 革命精

神의 權化로 삼어 그의 改革的 精神은 古今을通하야 不變의 一大鐵案이다고

하엿다. 이에서 三世說을 演繹하야 社會는 亂世로부터 小康의 世「升斗의

世」에로 小康의 世로부터 大同의 世(太平의世)에로―이와 가치 三過程을것

치어 進化하는 것이라 하엿다. 이「大同의世」의 참된 精神은 無國家 世界一

致府(民選) 無家族(男女는 一年以上同捷치 못함) 兒童國有 私有財産撤廢 惰

者嚴罰 等으로써 實現된다고 하엿다. 그리고 그에 到達하는 方法으로는 아직 

小康의 世인 現代에 잇서서는 맛당히 淸朝에 武器를 주어 民主的 立憲政治

를 베푸러야 할 것이라고 하엿다.

  著書는「新學僞經考」「孔子改制考」「孟子徵言」「春秋筆削大義徵言考」

「孟子大義」等이잇고 陳天秋 梁啓超 等은 그의門下人이다.

◇梁啓超 (字는壬公1876―)

  中國現代의 碩學이요. 政治家兼 社會評論家. 廣東省新會縣에서 出生康有爲

의 「萬本草堂」에서 修學하고 光緒 二十二年 上海에서 新聞「時務報」를 

經하다가 未久에 湖南巡撫에게 불니어 時務學堂의 總敎習이 되엇다. 同二十

四年 康有爲를 러 北京에 가서「變法自彊策」을 實施하려다가 戊戌政變을

만나 康과 한가지로 日本에 亡命. 日本에서 康과 한가지로 保皇會를 組織하

야 入憲君主政治를 導唱하고 그 機關으로 東京에서 「淸議報」「新民叢報」

等. 新聞雜誌를發刊.

  第一次革命에 歸國하야 袁世凱의 顧問이되야 進步黨을 組織하여가지고 

國民黨과 對峙하엿고 民國二年에는 態希齡內閣의 司法總長 同三年二月에는 

弊制國 總裁가 袁의 帝政 謀를 알고 이를 反對하고 上海로 가서 討袁計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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劃策하엿고 同六年 段祺瑞內閣이 成立됨애 財政總長이되엇다 그러나 近者에

이르러서는 아모 이러타는 活動이 보이지 아니한다.

  梁啓超는 當時에 잇서서 學識과 音이 卓越하고 思想界에 잇서서도 一大巨

頭의 格에 잇섯다. 著書로는「先秦 政治 思想史」와「飮氷洲文集」

◇갈릴레오

(Galileo Galilei, 1564―1641)

  伊太利의 天文學者 兼 物理學者. 파사에서出生 一五八八年에 파사大學의 

招聘을 바더 갓다가 뒤에 파도아大學에서 數學을 가르키엇다. 一六一○年에

는 푸로렌스에 가서 數學과 哲學者로 일홈을 치고 一六一六년에는 코페리

니커스의 地動說을 支持하다가 고―마法王에게 불니어가 爾後 自說을 굽히어 

코페리니커스學說을 叙述치 아니하겟다는 盟세를 하고 放免을 입엇다. 그러

나 一六三二年에「世界組織에 對한 對話」라는 著書에서 亦是地動說을 主唱

하엿다. 이것으로 다시 罪를입어 로―마에 불니어가 火刑지 當하고 監禁을

當하엿다가 翌年에 放免되엇다.

  「그래도 地球가 돌고 잇는데야」

  라는 말은 이 갈릴레오가 第二次의 審問에 法王의 압헤서 火刑을 當하

면서 한 有名한 말이라고 한다.

  로―마로부터 푸로렌스에 도라가 그곳에 隱遁하엿다가 一六四一年에 逝去.

그는 物理學上의 만흔 法則을 發見하엿고 天文學上으로도 코페리니커스의 

地動說을 完成한것은 勿論 太陽面의 黑點發見 等 近代自然科學의 端緖들 열

은 外에 哲學上에도 問題을 純 機□으로 說明하야 모크리토스의 世界觀을 

復活하여 分析과 合成의 經驗的 方法으로 新方法論의 端緖를 얻고 認識論上

에서도 卓越한 見解를 述하엿다.

  著書는 前期의것外에「새로운 科學에 對한 對話」

◇폐스탈롯치

(Johann denrich Pestalozzi, 1749―1827)

  瑞西의敎育學者. 리히―에서 外科의 아들로 태어나 리히―大學을 卒業

하고 一七八年에렛텐에 土地를 사가지고 農業을經營 그동안 룻소―의「에미―

ㄹ」을 읽다가 그에 感動이되야 敎育에 눈을 고 일칠칠사년 자기의 농토

인 노이호프에 貧民學校를 세워 作業主義에 基한 敎育을 試驗하엿다.

  一七八九年 스탈슨市의 招聘을 바더 가서 孤兒院經營을 맛터하는 동안 그

의 敎育的 天才를 發揮하야 一般貧民의 父 貧民의 동무라고 尊敬을 바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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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八〇一年에는 그돌푸에 私立小學校를 設立하엿고 一八〇四年에 이폐르

텐에 옮아가 그곳에서 二十年間 所謂「폐스탈롯치敎育法」을 實施하엿다.

  그의 일홈은 全歐洲에 놉하 各國으로부터 그의 指導를 바드려고 모혀 드

는 사람이 만헛스나 一八二五年에는 연故가 잇서 學校를 닷고 引退하야 著

書에만 沒頭하다가 永眠.

  著書는「隱者의 黃昏」「人類發達에 잇서서 自然의 길의 硏究」「게―트루

―트의 子女敎育法」等.

◇감벳타

(Leon Gambetta, 1888-1882)

  佛蘭西의政治家. 카호-ㄹ의 陶器商의 아들로 태어나 十六歲때에 眼疾로 외

인 눈이 머럿다. 巴里에 가서 法律을 修業하고 當時 急進思想家들과 한가지

로 나폴레옹三世의 專制政治를攻擊하엿다. 一八六九年國會議員이 되엿고 翼

年對獨宣戰問題로 討議席上에서 非戰論을 主唱하다가 國民의 非難을 입어 

賣國賊이라는 욕을 먹고 身邊에 迫害까지 바닷다. 그러나 一但 普佛戰爭이 

開戰되자 몸을 떨치어 國防에 奮鬪하엿다. 세단에서 佛軍이 敗하자 九月四日 

巴里에서는 나폴레옹 三世를 廢하고 共和政府를 세울 때에 그는 內相과 陸

相을 겸하야 巴里의 防禦에 當任하엿다.

  巴里가 포위되자 그는 밤中에 輕氣球를 타고 츠―론으로 다라나 그곳에서 

軍兵을 募集하여가지고 普軍을 粉碎하려 하엿다. 萬一이 計劃이 成功하엿드

면 그때에 普軍은 한사람도 사라 도라가지 못하엿스리라는 만큼 치밀하고 

大膽하엿다고 한다.

  巴里가 陷落되자 暫時故鄕에 도라 가서 쉬이다가 一八八一年에(共和黨을 

이끌고 下院議長이 되엿다) 內閣을 組織하고 外相을 兼하여츄―닌스合倂에 

成功하엿다. 翌年에 病沒하엿고 나희는 四十五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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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金言

 敎育은 元來家庭에서 할 것인 故로 兩親처럼 가장 自然的이고 또 가장 適合한 敎育者는 

다시없다.                                                                    (헨발트)

 내心志 내努力 내自治는 모다 어머님의 感化로부터 어든 것이다.              (나폴레온)

 完全한 敎育을 자녀에게 남겨주는 것이 遺産中에는 가장 조흔 遺産이니라. (토마스, 스캇)

 兒童은 父母의 行爲를 反映하는 거울이다.                                    (스펜서)

 天性이 優秀한 者일사록 더욱 敎育의 必要가잇다.                          (쏘크라테스)

 吾人의生命財産을 保護하야 危殆한지경에 빠지지 안케하는 것이 政府의 義務이다. 이제一

般人民이 甚히 無識한 것은 生命財産을 危殆하게 만드는 重大한 原因이 된다. 故로 一般人

民을 無識으로부터 球하는 일은 亦是政府의 義務이다.                           (막콜레)

 敎育의 目的은 兒童으로 하여곰 自治하는 人物을 만들어 줌에 잇는 것이오. 他人의 부림

을 받는 人物을 만들어 줌에 잇는 것이 아니다.                                 (스펜서)

 學校에서나 家庭에서나 或은 工場에서나 오늘날 敎育을 必要로 하지 않는 處所는 한 곳도 

없다.                                                                    (와나메익커)

 世界는 大學校요. 困苦는 조흔 師友이다.                                        (밀러)

 남을 感化시키는 사람보다 더 貴한 사람이 업다.                               (自助論)

 敎育은 天力과 人工과를 調和시키는 技藝의 一種이다.                            (록크)


